
일본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소식(11월)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만경 들판은 벌써 겨울 추위가 느껴집니다. 

후원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오며 저희를 위해 변함없이 보내주신 재정,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오며 선교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1. 일본선교회의 활동 보고 

일본선교회는 7명의 실행위원과 15명의 일반회원 총22명이 한 마음되어 일본지부의 교회 

와 선교사님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김없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 

은 본부인 만경중앙교회(담임:오진양 목사,목회자대표실행위원)에 모여 일본선교회가 섬기 

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사역,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중보기도가 한 가지 한 가 

지 응답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본선교회의 보람에 흠뻑 잠기곤  

합니다. 

2. 일본선교회가 섬기는 일본지부의 선교사와 교회 소개  

저희 일본선교회는 바울선교회 일본지부 10가정의 20명, 그 외의 1가정 등 총11가정의 

22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리즈로 두 교회와 선교사님  

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장성훈/김주신 선교사(자녀: 대한, 사랑) 

장성훈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포도나무교회는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교회로서 

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담임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였는데 장성훈 

선교사님이 초청을 받아 금년 1월부터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인 

교회를 담임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일본에는 8000여 교회 중에 아직도 1000여 

교회가 담임하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입니다. 한국인 선교사는 일본인 교회를 맡아 

대부분 목회를 잘하여 일본 신자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 

니다. 장성훈 선교사님의 사모님 김주신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김만용 선교사님의 차녀입니다. 김주신 선교사님은 최근에 득녀하셨습니다. 

 

 

 

 

 

 

 

 

   



(2)전해석/오오가네 선교사(자녀: 주은, 주현) 

전해석 선교사는 15년전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다 호주에 있는 일본인교회의 초청을 받고 

15년간 일본인 호주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에 다시 일본으로 복귀하여 영광성 

서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사모님 오오가네 선교사는 일본인으로서 두 분이 아주 성실하 

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딸 주은과 주현은 아직도 호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 전형구 선교사의 만경고넬료교회 목회 

저는 만경고넬료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여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주일낮예배 

설교와 주보제작 및 신자관리 등을 맡았고 주일저녁예배와 수요예배는 다른 선교사에게 

맡겨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91세 고령이신 이동휘 목사님은 매일의 새벽기도를 

맡아 주셨고 월1~2회 주일낮예배 설교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의 95%를 

바울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지출하며 온전히 세계선교만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 

이는 아름다운 선교공동체입니다. 이선교사는 저녁식사준비 등을 위해 봉사하고 장남 

사무엘은 마라나타 찬양단의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마다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데 만경고넬료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 

니다. 지금 만경 들판은 이미 벼를 모두 추수하였고 밭곡식도 추수가 끝나가고 있어 설립 

이후부터 추수기에 맞추어 추수감사주일을 셋째주일에 지켜오고 있습니다. 만경고넬료교 

회는 바울선교회 센터 3층 대강당(대예배실)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주 

일예배 드리는 모습과 추수감사절 강당의 장식입니다. 

 

4. 기도제목 

(1)하나님께서 일본선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실행위원과 회원을 인도해 주시도록 

(2)일본선교회를 통한 기도와 재정지원이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교회에 큰 힘이 되도록 

(3)일본지부 11가정의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채워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2025년 11월 10일                                                        

전형구, 이인숙, 사무엘 드림 


